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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사랑고백을 받아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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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명심 목사 (대구 스타교회 부교역자) 

[금요집회 선생님의‘하늘과 나’직강말씀을 듣고 

외롭고 쓸쓸할수록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겠다고 

사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개인도 그러하지만, 

우리 섭리사도 타종교들 사이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아서 

더 사랑의 역사 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 드렸습니

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 여쭈었

고 

그때 들린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 예수님 말씀 *

섭리사 내 사랑의 역사!

내 마음 풀어준 신부의 역사!

너희 섭리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너희는 내 지친 마음을 풀어주는 

진정한 이 시대 신부들이구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일진대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기쁨이 되어주는구나.

(이어서 예수님께서 ‘섭리 안에서 최고급 신부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 잘 몰라주는 섭리 신부들’에게 

애틋한 사랑을 극존칭을 쓰시며 고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마음 받아주오.

사랑해서 나 여기 왔소.

사랑하는 신부들 찾아 내 발이 다 헐었소.

미련도 후회도 없이 나만 따라오오.

산 건너 물 건너 이 땅에 온 나를 안아주오.

나는 마음이 아프오.

내 사랑 몰라주고 세상사랑, 물질사랑, 이성사랑

자기 좋아하는 것에 빠진 내 신부들 바라보니 

내 마음 찢기네...

이제 제발 나만 바라봐주오.

당신만을 기다린 나를, 

당신만을 사랑하는 나를

당신밖에 없어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나 예수의 사랑을 받아주오.

나 오늘도 기다립니다.

당신 오기만을, 당신 뒤돌아봐 주기만을... 

오, 당신은 내 사랑.

하늘이 맺어준 사랑.

나의 운명의 여인이여.

나는 당신의 사랑, 운명의 남자입니다.

당세뿐 아니라 후세에서도 이어질 영원한 사랑이오.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오.

나는 당신의 사랑만이 필요하오.

당신의 물질도, 당신 가진 재물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어떤 것도 바치길 원하지 않소.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예수요.

다만 당신의 사랑만을 갖지 못한 예수요.

그 사랑 내게 주오.

나 밖에 없소, 당신을 살릴 사람.

당신을 빛 가운데로 이끌 사람.

나는 전능자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자요.

다만 당신의 자유의지를 꺾어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소.

그렇게 할 수 없소.

당신을 사랑해서 내 전지전능함을 내려놓고 선사한 

내 선물이기 때문이요.

당신은 내 소중한 사랑, 내 소중한 신부.

당신 때문에 울고, 당신 때문에 웃는 

당신 앞에서만 바보가 되는 나요.

(예수님의 고백이 너무 시적이라 내 상상의 나래를 펴며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내 주관이 아니냐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니 적어라." 

하시고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지전능한 내가 

당신 앞에서만 바보가 된다오.

아, 내 사랑아. 

이제 마음 접고, 내 사랑 알고 

이 역사! 

내가 만들어놓은 최고의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찬란한 길!

기쁨의 길!

진정한 행복길!

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오.

당신 다리 아프지 않게, 당신 발 아프지 않게 

내 목숨 다해 당신을 도우리라.

영원히 곁을 떠나지 않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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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고 나를 따라오오.

나는 당신의 피난처요.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마치 선생이 비를 피해 환란을 피해 숨었던 동굴처럼 

당신도 나의 동굴에 피하여 

항상 나의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진정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오.

나는 당신의 사랑, 당신은 내 신부. 나의 사랑.

영원한 피앙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나는 주 예수.


